
제 1 호 비디오

지금은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한국

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수 평가와 강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

기 때문이기도 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여럿 있으나, 가장 큰 효과를 당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

신이 하는 강의를 타인이 관찰을 하게 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세세히 지적 받는 것

입니다. 교수법 전문가를 강의실에 초대하여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료 교수를 초대하자해도 불평한 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강의를 비디오로 통해 스스로 관찰하는 방법을 소

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이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교수법에 대한 

이론을 백번 듣는 것이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비디오를 많이 찍으니까 비디오 카

메라를 구히기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리 생소하거나 멋 적게 느껴지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비디오를 찍더라도 비디오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

을 끝까지 지켜 보기 위해서는 천하 장사의 뚝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무

참히 짓밟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들어 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

리를 들을 적에 보통 두번 놀라는데,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꼭 남의 목소리같이 생소하게 

들려서 놀라고, 두번째는 그 것이 자신의 목소리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목소리의 빈약함

과 껄끄러움에 놀라지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못생긴 남편이나 아내

의 얼굴도 익숙하면 좋아 보이듯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듣기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트는 순간 환상이 무참하게 깨져 버리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신의 강의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반면 비디오에 

비춰진 모습은 살벌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학생이었을 적에 싫어 했던 교

수님의 모습을 발견 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크면 클수록 개선하고 싶은 결심이 더욱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비디오를 볼 때 주시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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